
OCBA, 진통제로 수출
Mefenamic Acid의 원료로 사용 … 수요변화 평행선

농약·의약품·도료중간체로 첨가되는 O-Chlorobenzoic Acid는 국내에서 해열진통소염제인

Mefenamic Acid의 원료로 사용되며, Mefenamic Acid는 한국이 주요 생산국으로써 국내 생산의 대

부분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Mefenamic Acid 생산기업은 일양약품, 유한양행, 단일화학, 동방합성화학

등 4곳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. 

이 4곳에서 사용하는 OCBA 양은 월 3 7톤 규모로 일양약품 월 2 0톤, 유한양행 1 0톤, 단일화학 5톤,

동방합성 2톤인 것으로 알려졌다. 

국내 4개기업에서 생산하는 Mefenamic Acid 양은 연간

2 5 0톤 정도이며 이중 8 0 %는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

려졌다. 

O C B A는 독일의 Dynamit Nobel을 비롯해 일본과 중국

산이 수입되고 있다. 

한편 B a y e r로부터 O C B A를 월 1 0톤정도 수입, 사용했던

대희화학은 공장이전으로 인해 현재는 Mefenamic Acid

를 생산하지 않고 있으며, 따라서 현재 B a y e r는 국내공

급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. 

또, 신풍제약은 해열진통소염제로 P-Chlorobenzoic Acid

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

최근 몇년동안 O C B A의 수요는 별다른 변동이 없으며

Mefenamic Acid의 소요량이 한정돼 있어 국내 수요량은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한 현상태를

유지할 것으로 보인다.

O C B A는 O-Chloro Toluene으로부터 직접 유도되는 중간체로 O-Chloro Toluene에 염소첨가처리를 통

해 O - C h l o r o b e n z o t r i c h l o r i d e f를 만들며 다시 가수분해를 통해 제조한다. 비중이 1544, 융점이 1 4 2℃이

며 물에 용해되지 않고 알코올·에테르·벤젠에 대해 가용성을 지닌다. 

의약품에 사용되는 것은 순도 98% 이상으로 백색의 분말형태이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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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OCBA 수요현황(93) (단위 : M/T)

일양약품
200 

유한양행
1 0 0

단일화학
5 0

동방합성화학
25 


